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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력 엄마와 아들의 영광           17-02-14a

샌디에고 근교에 살고 있는 마이클 비스카디 (Michael Viscardi)는 초등학교 4 학년 까지만 학교에 다녔습니다. 5학년 이후로는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6힉년 때에 전국 의 수학 과학 및 기술경시대회에서 일등을 하여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마이클은 금년에 16세의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19세기의 유명한 수학자인 디리쉴레 (Dirichlet)의 수학 이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푸는 방법을 전개했습니다. 이 소년이 제안한 수학적 방안은 여러 면에서 응용될 수가 있는데 특히 비행기의 날개를 설계하는 데에 응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도 수준급으로 잘 연주하는 마이클은 자기 영예의 대부분을 자기 엄마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의 엄마는 신경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여성이지만  전업주부입니다. 고 학력으로 인하여 직장에 나가면 봉급도 상당히 받을 수 있었겠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집에서 기르쳤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의 이름은 은지입니다. 이름만으로 보면 혹시 한국계 미국인일찌도 모르겠습니다. 은지 비스카디 여사는 특별한 인정을 받을 만한 비범한 여성입니다. 전업주부로 집에서 자녀를 기르고 살림을 하는 것을 따분하게 여기는 엄마들도 있겠지만 인지 비스카디 여사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자기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학 과학을 미롯하여 모든 학교 과목만을 배운 것이 아니고 마이클은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었습니다. 그는 현재 샌디에고 청소년 교향악단의 단원이면서 작곡도 합니다. 은지 여사는 수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아들이 엄마의 실력을 능가하자 엄마는 UC 샌디에고의 대학원 수학교수를 접촉하여 자기의 아들을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마이클을 지도하고 있는 피터 에벤벨트 교수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마이클이 최우수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4개월이나 조산한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출생당시 그의 체중은 겨우 1파운드 13온스 (0.8 KG)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숙아인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대한 재능이 뛰어 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 경시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모든 경시대회에서 그는 항상 우승을 했습니다. 마이클이 태어난 곳은 텍사스주이었지만 그는 11세 되던 해에 일본의 도교로 이사를 가서 살다가 샌디에고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  마사추셋트 공과 대학 및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등의 명문 중의 명문 대학교에 이미 조기 입학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세 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가 다 올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것입니다.


은지 비스카디 여사는 자기의 아들이 우승 할 것을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스카디 여사 처럼 높은 학력을 갖고도 전업주부가 되어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는 여성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등 명문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가 회상됩니다. 여대생들 중 학교를 졸업하여 자녀를 갖게 되면 전업주부로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일에 전념을 하겠다는 여대생들이 62%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여대생들이 직장에 나가는 여성들보다 훌륭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겠으나 

엄마가 닦은 학력을 자녀 양육에 응용한다는 마음씨가 어쩐지 저에게는 멋있고 대견스럽게 생각됩니다.


마이클 비스카디군이 위에 말씀드린 영광을 차지 한 것은 분명히 마이클의 영광이지만 그를 집에서 헌신적으로 가르친 전업주부엄마에게 더 높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업주부는 절대로 낮춰보거나 과소평가를 받을 분들이 아님을 은지 비스카디여사가 세상에 모범으로 보였습니다. 부모가 지식과 능력과 정성을 쏟아야 할 대상은 가정이 우선임은 당연한 이치인데 높은 학력을 소유한 엄마가 전업 주부로 아들을 특출하게 양육한 은지 비스카디 여사가 돋보이는 것은 웬 일일까요? 우선순위가 약간 비뚤어진 사회상과 대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학력 전업주부인 은지 비스카디 여사에게 칭송과 박수를 보냅니다.   끝

